
브라질, 에탄올 미국수출 확대 추진
미국, CO2 배출량 감축안 확정 … 수입관세 인하 여부에 관심 집중

브라질 정부가 미국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에 힘입어 에탄올(Ethanol) 미국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지 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은 11월26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높이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브라질산 에탄

올의 미국수출 확대를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17%(2005년 기준) 감축안을 제시한 바 있

다.

아모링 장관은 힐러리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브라질산 에탄올 수출확대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브라질산 에탄올에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인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브라질산 에탄올에 대해 ℓ당 0.14달러 정도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국의 옥수

수 베이스 에탄올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정부는 그동안 미국 정부의 에탄올 수입관세 부과와 미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하나로 간주하면서 수입관세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브라질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에탄올 생산국으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46%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

며, 에탄올 생산량은 2008-09년 257억ℓ에서 2020년에는 640억ℓ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브라질에서는 최근 에탄올의 환경보호 효과를 강조하는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는

2020년까지 연평균 5% 경제성장을 전제로 탄산가스 배출량을 36.1-38.9%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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